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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벨처, 『깊이 있는 교회』 (포이에마, 2011) – 영어판은 2009년
들어가는 말

미국교회에 대한 진단 – “지금 복음주의 교회는 깊이 금이 갔다. 복음주의는 언제나 다양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균열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 복음주의 자체가 갈기갈기 찢길 위험에 처했다. 임박한 분열의 중심에 전통 교회와 이머징 교회가 있다.”(15)

(1) 30년 전 (1980년대): 전통교회 진영에서 나온 비판의 목소리 – 실용주의, 구도자 중심의 예배에 대한 비판: 

문제점 – 반지성주의, 흥미위주, 성공주의, 비즈니스 패러다임, 심리상담 모델. 마케팅 이론에 근거한 교회 성장 철학 등 

(2) 젊은 복음주의자들의 비판 가세: 실용주의적 교회 비판에서 더 나아감: 개인구원 강조 비판 (사회정의 무관심), 편협한 신학구조 – 전통교회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됨.

(3) 전통교회와 이머징 교회와의 갈등으로 발전됨

· 대표적 사례: 존 파이퍼와 토니 존스의 대화 – 쟁점: 성경의 권위, 대속 교리
· 존 파이퍼: 이머전트 운동 지도자들은 기독교의 기본적 신앙 부정 –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다. 

· 토니 존스: 전통교회는 하나님을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으로 인식

(4) 짐 벨처의 대안: 제 3의 길 – C. S. Lewis가 1952년 영국 <처치 타임스>에 기고한 편지 (당시 모더니즘 세계관에 의한 기독교의 붕괴 위험 – 초자연적 계시를 믿는 기독교의 연합을 주장 – 가톨릭과 개신교를 넘어서는 교회 개념 ( “Deep Church” 또는 “Mere Christianity” 제안: 기독교 뿌리에 기초한 연합)에서 제3의 길에 대한 모티브를 가져옴.
· Andrew Walker, “Recovering Deep Church: Theological and Spiritual Renewal” in Andrew Walker and Luke Bretherton (eds), Remembering Our Future: Exploration in Deep Church (Wipf and Stock, 2013) – C. S. Lewis의 제안의 의미에 대한 분석
1장.  깊이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일은 가능할까?
· 자신의 경험 (The Warehouse church): X세대 수용하는 교회 – 1) 대화 형식 모임, 2) 자유로운 토론, 3) 영화, 뮤비 등을 활용, 4) 팀 목회, 5) 젊은이 음악 등

· 헌팅턴 그룹 초기 참여: 질문 – 1) 기독교적 믿음을 변화하는 세상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2) 개인주의 세상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3) 교회는 도시에 어떤 영향을 끼쳐야 하는가?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옮겨가는 문화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 이머징교회 운동 초기 참여자였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1) 동질집단원리 – 젊은 세대를 지향하는 교회: 세대 통합형 교회가 불가능했다.
(2) 신앙적 뿌리가 없었다. 교회의 역사적 전통과의 단절 문제

(3) 복음 중심성 미흡- 지나치게 상황에 맞춰진 예배, 십자가, 은혜 등이 사라짐 

· 짐 벨처의 제3의 길에 대한 모색

· 전통교회의 문제점: 문화적 변화와 단절된 모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동시에 이머징교회의 문제점을 극복한 교회의 실현

· 팀 켈러의 “리디머 교회”에서 답을 찾음. (리디머 운동 ( City to City운동)

2장. 이머징 교회란 무엇인가?

· 이머징 교회에 대한 도전과 대응: 1) 실용주의교회 비판 과정에서 시작, 이머징 교회 역시 실용주의 (시대 조류에 순응하는 교회를 세우려 하는) 아닌가?  2)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들은 보다 깊은 신학적 토론을 진행함 – 신학적 관점의 본질적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을 했음
· 이머징 교회의 전통교회에 대한 7가지 도전

(1) 합리적 계몽주의에 몰입된 전통교회: 이성에 기초한 근본주의적 신학적 관점, 종족주의적 경향(tribalism)
(2) 전통적 구원관이 너무 편협하다. 구원이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고 사회적 정의 관점이 없다. 칭의로 인해 신앙이 인생 마지막을 위한 화재보험으로 전락했다. 개개인의 구원 뿐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의 회복이 강조되어야 한다. 

(3) 속하기보다 믿기를 앞세운다. (Believing vs Belonging)

전통교회: 대속의 교리를 믿고 중생 – 새로운 존재로 변화 – 그에 따라 교회의 일원, 구원받은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관점 

이머징교회: 교리를 통해 경계를 만들어선 안되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한다.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세움 

· Scot McKnight- “In vs Out Mentality”

(4) 상황에 맞지 않는 예배: 세속 문화를 적대적으로 대함

(5) 설교가 효과적이지 못하다. 열린토론, 서로 배우는 영성, 이야기식 설교

(6) 교회론이 약함: 교회를 너무 형식과 제도의 관점에서 접근 –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교회관을 회복해야 하며, 세상을 향한(선교적) 존재로서의 교회관 회복

(7) 종족주의를 따른다. 분파적 성향을 띄며 자기들끼리 배타적인 공동체를 형성한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 짐 벨처의 입장: 이머징 교회의 전통교회 한계에 대한 비판에는 동의, 그러나 그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 이머징 교회의 세 흐름 (Ed Stetzer)

1) Relevants (연결주의자): 전통교회의 입장에 서서 포스트모던 세계관을 수용하는 입장 – (to Postmodernism)

2) Re-constructionists (재건주의자): 복음과 성경은 전통적 관점 수용 – 신학과 교회 정체성은 새로운 문화에 맞게 세워가야 한다. (with Postmodernism) 

3) Revisionists (수정주의자): 복음과 성경, 기독교의 본질적 신학 쟁점에 대해 거리낌 없는 의문을 제기함/ 성경해석에서 공동체 중심성을 강조함. 핵심 쟁점들 – 대속의 교리, 지옥의 실재, 복음 자체의 성격, 성의 문제 등. (as Postmodernism): 대표적인 학자 – 맥클라렌 등 (이머전트 빌리지 중심)

3장. 순전한 기독교를 찾아서 (The Quest for Mere Christianity)

· 기독교 연합을 위한 근거를 제시한 사례들

1) C. S. Lewis- “Deep Church” “Mere Christianity”: 초월적 계시를 근거로 전통종교들의 연합 (교리적 차이를 극복) 할 것을 주장함: 위협의 뿌리- 모더니즘/세속주의

· “여러 방으로 통하는 넓은 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위대한 전통”

2) John Stott- [복음주의 기본진리]에서 복음주의의 기본진리에 대한 합의를 통해, 이 원칙에 근거해 분리 경향을 극복할 것 제안.
3) 새로운 에큐메니즘을 주장함 - 2단계 시스템: 상층부 일치, 하층부: 다양성 허용

4) 상층부의 핵심: 원시 신앙고백에 기초한다.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등 세 가지) 

깊이 있는 교회의 제3의 길 주제들 (이머징교회와 전통교회의 갈등 영역들)
1. 깊은 진리 

· 이머징 교회 비판: 전통교회는 정초주의 (Foundationalism)에 기초해 있다.
· 월터스토프의 견해

1) 정초주의의 죽었다: 인식주체의 모순 (하이데거); 언어의 한계 (위트겐슈타인). 

2) 복음주의자들은 정초를 믿는다. 

3) 해결점: 하나님/성령의 간섭– 복음, 성경적 계시 절대적 진리/메타 내러티브

· 전통교회의 대응: 성경의 계시의 절대성 포기할 수 없다. (신앙적 정초 가능성)
· 전초주의에 대한 깊이있는 교회의 입장
1) 탈정초주의(Post-Foundational) 지지

2) 정초의 가능성을 믿는다: 하나님과 성령의 계시

3) 적절한 자신감 (Proper Confidence by Newbigin)

· 진리에 대한 세 관점

1) 경계집합형 교회

2) 관계집합형 교회

3) 중심 집합형 교회

· 폴 히버트의 “The Category ‘Christian’ in the Mission Task”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Volume72, Issue 287, July 1983. Pages 421-427
· 깊이있는 교회의 제 3의 길
(1) 탈정초주의 (Post-Foundational) – 진리의 배타적절대성을 주장하지 않으나, 신앙에 기초한 Foundational은 인정한다.
(2) 중심집합형 교회를 지향한다. 성경과 복음, 성령의 사역을 인정한다. 
2. 깊은 전도
1) 이머징교회의 비판: 전통교회는 “속하기보다 믿기를 우선한다” (Becoming before Belonging)

2) 교리에 대한 동의 여부에 기초해 교회의 경계를 긋는 것에 대한 비판적 입장. 회심, 기독교로의 개종을 판별하기 전에 먼저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제자들의 회심은 전형적인 ‘포스트모던 시대의 회심’과 비슷한데, 포스트모던 시대의 회심에서의 먼저 공동체에 들어가 그 공동체에 참여하다가 마침내 삶 전체가 바뀐다.” (135)

· 전통교회의 이머징 교회 비판: 

1) 교회 공동체의 경계성 중요: 교회의 주요 기준 중 하나인 권징의 문제
2) 교리와 성경 가르침의 중요성을 간과함
· 제3의길: 예수 믿기와 예수 공동체에 속하기 두 가지를 모두 수용
1) 지나친 경계성 강조에 의한 문화와의 단절 극복 – 경계집합모델보다는 중심집합형 모델을 지향한다. 

2) 권징, 교리 교육 등을 통해 예수의 제자도를 강화해야 한다. 

· Roxburgh의 다이어그램: 언약적 공동체 (경계집합) + 회중 공동체 (중심집합)

3. 깊은 복음
· 맥클라렌의 전통교회 복음 이해에 대한 비판
“나는 맥클라렌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가 지적한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다. 구원을 ‘화재보험’으로 (특히 지옥을 면하는 것으로) 강조하는 교회는 ‘자기 이익을 좇고,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며, 내 필요를 더 잘 채워주는 교회를 끊임없이 쇼핑하듯 옮기는 곳이 되기 쉽다. …. 맥클라렌은 전통교회가 종교개혁 시대부터 속죄교리와 칭의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를 배제할 정도로 영혼이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을 강조했다)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전을 상실했다고 한다.” (155)

· 전통교회는 개인 영혼 구원에 몰입되어, 피조세계 전체의 구속이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볼 수 없게 만들었다. (요더, 아우어워스, 월리스, NT 라이트, 윌라드 등) 
· 전통교회의 반발
“전통교회에 속한 많은 사람이 3세대에 걸쳐 자유주의 신학과 싸웠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머징 교회의 담론은 이머징 교회가 좌파 신학으로 기운다는 뜻이라고 확신한다. 이머징 교회는 머지 않아 십자가를 내리고 속죄 교리도 포기하며, 복음은 사회 행위와 순종과 도덕적 삶으로 축소되리라는 것이다. 전통교회의 어떤 사람이 내게 말했다. ‘대화는 물 건너갔어요!’ 이머징 교회가 판을 깼기에 이제는 그들의 배교에 대응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통교회는 맥클라렌이 복음 축소의 비극을 바로 잡으려 한다고 믿지 않는다. 오히려 맥클라렌과 이머징 교회가 복음을 송두리째 포기한다고 본다.”(158-159) 
· 요약: 복음이 축소 해석되고 있다. (윌라드 [하나님의 모략] – 좌익의 복음과 우익의 복음)
· 이머징교회의 전통교회 비판: 복음을 개인주의적으로 해석 (개인구원으로 환원)
· 전통교회의 이머징교회 비판: 복음을 사회적(공동체적) 행위로 축소
· 맥클라렌에 대한 평가: 십자가 구속, 대속의 교리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무시했다. 

· 짐 벨처의 관점: 복음 ( 공동체 ( 선교 ( 샬롬의 순서를 강조 (존 스토트의 전도의 우위성과 유사한 입장으로 평가된다.)
4.  깊은 예배
· 전통교회의 문제: 예배가 변화하는 현 문화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없었다. 

· 이머징교회의 문제: 현대 문화에 다가가기 위해 기존의 권위, 전통을 반대하며, 성경의 절대적 계시성 무시된다. (문화적 상황화 지나친 강조). 
· 벨처의 제3의 길: “고전적이면서 새로운 예배”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는 좀더 포스트모더니즘 문화에 다가가 적극적 수용이 필요하다. 동시에 뿌리가 되는 4-5세기의 초대교회의 전통 (예: 니케아 신조 등)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 
5.  깊은 설교
· 전통교회의 문제: 율법적이고 도덕주의적 합리주의적- 생명력 없음, 일방적 설교.
이머징교회의 설교 이해: “점진적 대화”로서 설교를 이해한다. 설교를 관계해석학적 시각에서 이해한다. “성경마저도 공동체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된다. 성경은 대화 동역자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 “점진적 대화(Progressive Dialogue)”로서 설교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과 성경) + 성령 = 신학 (설교)
더그 패짓- “그리스도인은 단지 어느 한 책의 백성이어야 했던 적이 없으며, 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삶과 공동체와 세계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백성이어야 했다.” (213)
· 전통교회의 반발: 

(1) 성경의 절대 권위 의심: “이머전트에게는 성경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동체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성경은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많은 목소리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성경은 특권이 없다.”(215)

(2) 신학적 오류에 대한 시정 가능성이 있는가? 역사적 정통에 기초한 공통의 기반을 잃게 된다. 
· 짐 벨처의 제3의 길
(1) 칭의를 성화보다 앞에 두어야 한다(전통교회). 때로는 직설법이나 복음의 명령법을 사용할 수 있다. 성경의 중심성을 유지해야 한다.
(2) 중심집합형 설교 (이머징 교회) - 경계중심의 설교를 지양하고 이야기식 설교를 통해 “점진적 대화”로서의 설교 측면을 수용한다. 
6. 깊은 교회론
· 이머징교회의 전통교회 비판: 경계집합 중심적 관점 – 제도화된 기관으로서 교회 – 세상의 변화를 품을 수 없는 경직성을 비판함- “유연한 교회” (Liquid Church) 제안.
· 전통교회의 이머징교회 비판: 회중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일련의 관계와 소통 (네트워크)으로서의 교회 개념” – 문화에 맞서는 대안적 공동체로서 교회의 정체성 사라짐.
· 짐 벨처의 제3의 길: 전통의 중요성을 되살림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전통, 제도로서의 교회, 양자의 균형을 유지함)
성경 + 전통 + 선교 = 깊은 교회론
7. 깊은 문화
·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서명 이슈 – 장로교단의 분열
· 전통교회에 대한 이머징교회 비판: 이원론적 사고 (거룩한 영역<교회>과 세속적 영역<세상과 문화>을 나눈 이원론에 반대함 – 전통교회는 창조세계와 문화를 경멸했음
· 전통교회의 반발: 존 맥아더의 비판 – “이머징 교회 운동으로 전례 없는 음란과 세속의 물결이 기독교 서점에 밀려 들었다. 외설은 이머징 형식의 주요 특징이다. …. 이머징 교회가 문화와 연결한다는 미명으로 세상에 빠졌다.” (265) 
영적 간음으로 비판함 
· 짐 벌처의 제3의 길: 

(1) 세상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 “일반은총 언어의 회복”

(2) “샬롬 메이커”의 양성 – 제자들을 통해 세속 문화에 대한 적극적 참여
결론: 깊이 있는 교회를 향하여
· 더그와 매티 부부의 이야기 – 복음에 의한 변화를 강조함
· 깊이 있는 교회의 7가지 요건들
1) 공동체 중심: 공동체 모임을 시작하거나 기존의 모임에 들어가라. 

2) 용서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모임의 중심으로 삼으라
3) 선교하라.
4) 샬롬 메이커가 되라: 자신의 직업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라.
5) 깊이 있는 예배자가 되라 
6) 중심집합형 사고의 본을 보이라, 중심 집합형 교회관을 세우라
7) 리더에게 요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깊이 있는 교회가 되라.
· 마지막 소망: 연합 
나의 입장 

1. 벨처의 입장: 제3의 길 이야기했지만 Relevants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임
2. 리디머 장로교회가 제3의 길을 제시한다. (City to City 운동/상황화 교회 개척운동)
3. 이머징 교회 운동(Relevants)과 선교적 교회 운동과의 통합 가능성 – 

4. 영국의 Fresh Expression of Church 운동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5. Steffen Paas의 유럽 상황에 대한 선교학적 제안
